
시간 내용

9:00am–9:30am 등록

9:30am–9:45am 환영사 및 개회사

연사 : 

•	이윤상,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한국사무소 대표

•	린 라라비, 주한미국농업무역관 관장

•	정수용,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9:45am–10:10am 한미 유가공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

연사 : 매트 맥나이트,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최고운영책임자

10:10am–10:50am 글로벌 유제품 공급 전망: 2018년과 그 이후의 전개방향

연사 : 사라 돌란드, Ceres 이사

10:50am–11:30am 휴식시간 및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11:30am–12:10pm 패널토론 : 미국 유제품 공급 관련 최신 동향 및 전망

좌장 : 로스 크리스티슨,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북아시아 사업부문 총괄이사

토론자 :

•	아이반 벡, Agropur 미국치즈사업부문 해외영업핵심고객 담당이사

•	징 해거트, Milk Specialties Global 사업개발 담당이사

•	앤드류 설리번, Hoogwegt U.S. 미국법인 상업수출 매니저

•	박병두, 매일유업주식회사 구매팀장

아젠다 및 연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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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아젠다

시간 내용

12:10pm–12:15pm 오전 세션 정리

연사 : 이윤상,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한국사무소 대표

12:15pm–1:15pm 점심식사

마켓키친 | LL층

1:15pm–1:55pm 미국 유제품과 한국 소비자: 수요 관련 핵심 동향 및 요인

연사 : 닐 헨드리, GlobalData 소비자 및 소매 부문 글로벌 컨설팅 담당 수석이사

1:55pm–2:40pm 발전에 대한 신념: Fairlife 스토리

연사 : 수잔 맥클로스키, Fair Oaks Fams/fairlife 창립자

2:40pm–3:00pm 패널토론: 트렌드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

좌장 : 안젤리크 홀리스터,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한국 담당 팀리더

토론자 :

•닐 헨드리, GlabalData 소비자 및 소매 부문 글로벌 컨설팅 담당 수석이사

•수잔 맥클로스키,  Fair Oaks Fams/fairlife 창립자

•신용국, 서울우유협동조합 중앙연구소장

3:00pm–3:45pm 휴식시간 및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3:45pm–4:30pm 위기관리 툴을 활용한 변동성 관리

연사 : 찰리 하이랜드, INTL FSCtone 수석 위기관리 담당이사

4:30pm–4:40pm 마무리

연사 : 이윤상,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한국사무소 대표

5:00pm–6:30pm 네트워킹 리셉션: 미국 치즈 및 음료 소개

누리볼룸 | 6층

발표자 : 존 에서, 셰프/치즈전문가



시간 내용

9:00am–9:30am 등록

9:30am–9:35am 개회사

연사 : 이윤상,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한국사무소 대표

9:35am–10:25am 건강한 식단 구성과 유제품의 역할

연사 : 

•장문정 교수, 한국영양학회 회장 

•레슬리 J. 본치, Active Eating Advice 대표

10:25am–10:45am 미국산 유청 단백질 및 치즈를 이용한 메뉴 & 영양학적 이점

연사 : 안세경, 요리연구가/프레지어 구르몽 대표

10:45am–11:05am 휴식시간

11:05am–11:40am 미국 유제품 혁신의 이점: 기능, 관능, 클린 라벨 특성

연사 : 킴벌리 버링턴, 위스콘신 유제품연구센터 유제품 원료적용 코디네이터

11:40am–12:15pm 패널토론: 한국에서의 미국 유제품 혁신 기회 포착

좌장 : 크리스티 사이타마,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담당 팀리더

토론자 : 

•장문정 교수, 한국영양학회 회장

•레슬리 J. 본치, Active Eating Advice 대표

•안세경, 요리연구가/프레지어 구르몽 대표

•킴벌리 버링턴, 위스콘신 유제품연구센터 유제품 원료적용 코디네이터

12:15pm–12:25pm 폐회사 : 한국의 건강 및 혁신 니즈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연사 : 매트 맥나이트,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최고운영책임자

12:25pm–12:30pm 폐회선언

연사 : 이윤상,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한국사무소 대표

12:30pm–1:30pm 점심식사

마켓키친 | LL층

1:30pm–6:00pm 미국 공급업체들과의 1대1 미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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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프로필

안세경 (SE KYUNG AN)
프레지어 구르몽 대표

안세경 셰프는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호텔외식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뉴욕 CIA 요리학교를 졸업했으며, 뉴욕 최고의 셰프인 다니엘(Daniel)과 장 조지(Jean George)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였다. 뿐만 아니라, 뉴욕 매그놀리아 본점에서도 파티셰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 영양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건강하고 각 상황에 맞는 요리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셰프다. 현재 쿠킹 스튜디오 

프레지어 구르몽(Plaisir Gourmand)의 대표로 한식은 물론 프랑스, 이태리 요리, 뉴욕 브런치 및 디저트 등 

트렌디한 음식을 방송, 라디오, 잡지, 메뉴 컨설팅, 쿠킹쇼 및 클래스를 통해 널리 전파하고 있다. ‘최고의 요리비결’, 

‘올리브쇼’, ‘여유만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밥솥 이유식>을 

출간하였고 이외 저서로 <최고의 간식, 최고의 요리>가 있다. 

아이반 벡(IVAN BECK)
아그로퍼(Agropur) 미국치즈사업부문 해외영업핵심고객 담당이사

아이반 벡은 아그로퍼의 미국치즈 해외영업부문을 이끌고 있다. 아그로퍼 협동조합은 1938년에 설립된 조직 

으로서 북미 유제품업계의 선도기관이다. 2016년 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아그로퍼 협동조합은 3,300여 개 

회원사와 8,000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아그로퍼에 합류하기 전, 벡은 다비스코 푸즈 

인터내셔널(Davisco Foods International, Inc)에서 미국치즈 수출부문을 이끌었다. 11년간 몸담은 이 조직에서 

벡은 여러 직책을 거치며 유제품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또한 다비스코에 재직하기 이전에는 3년간 

랜드오레익스(Land O’ Lakes)의 유제품 사업부에서 근무했다. 현재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업계 

관련기관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학에서 소비자경제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레슬리 본치(LESLIE J. BONCI) 
공공보건학 석사, 공인 식이영양사, 공인 스포츠식이전문가, 공인 식이전문가 

영양컨설팅 기업 액티브 이팅 어드바이스( Active Eating Advice) 대표

레슬리 본치는 공공보건학 석사, 공인 식이영양사, 공인 스포츠식이전문가, 공인 식이전문가이며 건강, 영양섭취, 

결단력을 모토로 하는 영양컨설팅 기업 액티브 이팅 어드바이스(Active Eating Advice)의 대표이다. 현재 프로 

미식축구팀 캔자스시티 치프스, 피츠버그 발레단, 미국 여자프로농구리그의 영양 컨설턴트이자 미국 올림픽위원회 

스포츠영양 네트워크의 회원이며, 여러 미국 프로스포츠 팀의 식이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다. 피츠버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초빙강사로도 재직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과 기업에서 광범위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영양학: 스포츠 지도자의 기본 지침서(한국어 번역서 출간)”와 “소화증진을 위한 미국식이협회 지침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Guide to Better Digestion)”의 저자이며 “건강 달리기(Run Your Butt Off)”, “건강 

걷기(Walk Your Butt Off)”, “건강 자전거타기(Bike Your Butt Off)”, “적극적 칼로리 다이어트(Active Calorie Diet)”

의 공저자이다. 이외에도 여러 스포츠의학 및 스포츠영양 매뉴얼 작성에도 참여하여 다수의 내용을 집필했다.

킴벌리 버링턴(KIMBERLEE J. BURRINGTON)
위스콘신 유제품연구센터 유제품 원료적용 코디네이터

킴벌리 버링턴은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소재 위스콘신 유제품연구센터(CDR, Center for Dairy Research)에서 

유제품 원료적용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현재 요거트, 영양바, 단백질 강화음료를 중심으로 유제품 원료 기능 

및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에 매진 중이다. 리지뷰 인더스트리즈(Ridgeview Industries)와 키블러 컴퍼니(Keebler 

Company)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 재직하며 제품개발 분야에서 25년이 넘는 경력을 쌓았으며 CDR에 합류하기 

전 제빵제과업계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했다. 또한 잡지 “식품설계(Food Product Design)”의 기고편집자로 

활동했으며 미국 유제품 원료와 그 적용방법에 대한 기술보고서, 기사, 학술논문을 집필했다. 현재 공인 

식품과학자이자 미국유제품연구소(American Dairy Products Institute)의 탁월성센터위원회(Center of Excellence 

Committee)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에서 식품과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장문정 (MOON JEONG CHANG)
한국영양학회 회장

장문정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이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GA, USA에서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대사질환예방을 위한 생리활성물질의 기능성 구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위원으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당류저감정책의 

과학적 근거기반 강화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정책 개발 및 운영 등 건강과 영양정책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경력으로 국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과 Creative Health Care 융합형 창의인재사업단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영양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스 크리스티슨(ROSS CHRISTIESON)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북아시아 사업부문 총괄이사

로스 크리스티슨은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의 북아시아 사업부문 총괄이사로서 USDEC의 한국, 중국, 

일본 전략수립을 맡고 있다. 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5개 USDEC 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중요도가 높은 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유제품의 수출을 보호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 및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USDEC에 

합류하기 전, 폰테라(Fonterra)의 전신으로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업체이자 뉴질랜드 최대 기업이었던 뉴질랜드 

유제품협회(New Zealand Dairy Board)에서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10여 년간 뉴질랜드 

낙농가를 위해 헌신하던 크리스티슨은 유제품연구 컨설팅 분야에 뛰어들어 10년 넘게 글로벌 유제품업계에서 

전략연구 및 시장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정수용 (SOO YONG CHUNG)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정수용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92년 빙그레 경영정보부 이사로 입사하여 부사장 및 사장, 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2015년 12대 한국유가공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수입개방의 여파로 원유의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는 시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유수급 

안정과 수출확대 역량 강화’라는 큰 목표 아래 정부, 생산자, 유업계가 합심하여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유 

소비촉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원유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 국산 유제품 홍보는 물론 수출 확대와 신 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유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서로는 유한계급론(역)과 한국, 대만의 산업정책비교연구가 있다. 

사라 돌란드(SARA DORLAND)
세레스(Ceres) 이사

사라 돌란드는 세레스(Ceres)의 이사로서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업들에게 위기관리 및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유제품 업계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내 여러 유제품 생산자, 조합, 제조업체, 소비재 기업들의 위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스왑과 선물거래 그리고 국내외 매출 증진을 위한 시장침투 기법 등의 헤징 활동, “유제품 

업계 기본지식”과 공장 분석 및 입지 등 다양한 유제품 업계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낙농가 및 유가공 업체를 위해 천연가스, 옥수수, 알팔파, 콩기름을 포함한 투입비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연료 및 수지 계약 체결 업무도 담당했다. 치즈마켓뉴스(Cheese Market News)의 

기고가로 그리고 데일리 데어리 리포트(Daily Dairy Report)의 애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간 강연을 통해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유제품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관리 개념 및 전망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왔다. 

시애틀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 그리고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자교육과정(리더십과 전략)을 수료했다.

 



연사 프로필

존 에서(JOHN ESSER)
셰프/치즈 전문가

미국 내 최대 치즈 생산주인 위스콘신주에 소재한 매디슨에서 활동 중인 존 에서 셰프의 치즈 사랑은 생활 전반에 

녹아 들어 있다. 그간 치즈의 즐거움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향 위스콘신을 떠나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와 위스콘신우유마케팅협회(Wisconsin Milk Marketing Board)를 

비롯한 미국 치즈 제조업체 및 유제품 업체들을 대표하여, 주요 레스토랑 체인과 전 세계 유명 셰프들에게 치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레스토랑 업계에서 오랜 기간 셰프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적의 치즈 및 레시피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징 해거트(JING HAGERT)
밀크 스페셜티즈 글로벌(Milk Specialties Global) 사업개발 담당이사 

징 해거트는 밀크 스페셜티즈 글로벌(Milk Specialties Global)의 사업개발 담당이사로, 해외사업개발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의 유제품 단백질 원료 관련 사업개발 업무를 통해 스포츠 영양, 건강, 웰빙, 기능성 식품 업계를 

지원한다. 프로티엔트 사(Protient, Inc.)에서 2년간 해외영업 코디네이터로 재직한 후 밀크 스페셜티즈 글로벌에 

입사하여 거의 10년간 인체영양소 사업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미네소타대학교 트윈시티 캠퍼스에서 응용 

경제학 전공으로 이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닐 헨드리(NEIL HENDRY)
글로벌데이터(GlobalData) 소비자 및 소매 부문 글로벌 컨설팅 담당 수석이사

닐 헨드리는 마케팅 및 경영 분야에서 25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으며 전문분야는 시장진입전략 및 기획, 디지털 

혁신전략, 마케팅 및 브랜드 메시지 세계화이다. 인도에서 기업 설립 업무를 관장했으며 싱가포르와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미쉐린의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이사로 활동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신흥시장과 

관련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안젤리크 홀리스터(ANGELIQUE HOLLISTER)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한국 담당 팀리더

안젤리크 홀리스터는 2000년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마케팅 팀에 합류했으며 효과적인 마케팅 이벤트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실행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최종 소비자들 사이에서 미국 치즈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프랑스 출신인 홀리스터는 태생적으로 치즈를 사랑하며 미국산 치즈 수백 종의 전통과 

고품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매우 즐기고 있다. 최근에는 USDEC의 한국, 멕시코, 중동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 리더의 역할을 맡아 각 부서 디렉터 및 USDEC 회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지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유제품 수출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했다.

찰리 하이랜드(CHARLIE HYLAND)
INTL FSCtone 수석 위기관리 담당이사

찰리 하이랜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INTL FCStone의 수석 위기관리 담당이사이다. ABN암로은행의 

재무위기관리와 외환 트레이딩 등 여러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INTL FCStone

의 유럽 내 상품(commodity) 위기관리 사업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INTL FCStone의 

미국 제외 글로벌 유제품 위기관리 사업개발을 담당해왔다. 현재 전 세계 생산자, 가공업체, 최종 사용자에게 

유제품 가격 위기관리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선물, 옵션, 장외상품 계약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더블린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학위와 재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린 라라비(LYNN LARRABEE)
주한미국농업무역관 관장

린 라라비는 2016년 8월부터 주한미국농업무역관 관장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워싱턴 소재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부(Foreign Agricultural Service)에서 25년 넘게 봉직했다. 그간 농무부에 재직하며 미국 수출 

업체, 비영리단체, 학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서 미국 농산물 수출진흥 및 무역서비스 활동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무역프로그램국(Office of Trade Programs) 행정보를 맡아 미국 농무부의 시장 

개발 및 GSM-102 신용보증 프로그램을 관장했다. 그간 코크란 볼로그 펠로우십 프로그램(Cochran and Borlaug 

Fellowship Programs)의 운영책임, 미국 정부와 UN 및 지역 식품/농업기구간의 관계 관리 담당,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의 미국 집행이사 등의 활동을 해왔다. 라라비 관장은 뉴욕주 

북부지역의 낙농가에서 태어났으며, 뉴욕주립대학교 올바니 캠퍼스를 졸업하고 콜럼비아 소재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윤상(YOONSANG LEE)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한국사무소 대표

한국 시장에서 USDEC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이윤상 대표는 사업 기회 포착, 비즈니스 환경 파악, 정부규제 

모니터링, 미국 공급업체와 해외 고객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6년 인트네트(IntNet Co., Ltd.)를 공동 설립하였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브린 앤 구스타브슨 컨설팅(Breen&Gustaveson Consulting)과 코리아 어소시에이츠(Korea Associates)를 비롯한 

여러 에이전시 및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사업 컨설팅 및 시장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호주 

멜번 소재 모나쉬대학교에서 이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잔 맥클로스키(SUZANNE MCCLOSKEY)
페어 오크스 팜즈(Fair Oaks Farms) /페어라이프(fairlife) 창립자

수잔 맥클로스키는 미술 및 미술사를 전공했으나 남편 마이크를 만나면서 낙농우(dairy cow)의 세계로 입문했다. 

부부는 남캘리포니아에서 낙농수의학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소 300두를 보유한 낙농농장과 

1,000두를 보유한 낙농농장을 경영했다. 1990년 낙농수의학 컨설팅 사업을 처분하고 뉴멕시코로 이주하여 소 

5,000두를 보유한 낙농농장을 건설함으로써 낙농업에 전적으로 매진하게 되었다. 뉴멕시코에서 현재 미국  

6위의 낙농업조합으로 성장한 셀렉트 밀크 프로듀서스(Select Milk Producers)를 설립하는 한편 우유 보급을 

늘리고 현대농업의 스토리를 전파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9년 부부는 인디애나주 서북부로 이주하여 

미국 최대 낙농농장들 중 하나인 프레이리즈 에지 데어리 팜(Prairie’s Edge Dairy Farm)을 건설했으며 현재 이 

농장에서는 15,00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소 1,000두를 보유한 유기농 낙농농장도 설립했다. 현재 소 

800두 규모의 로봇 낙농농장이 건설 중이며 2017년 말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디아나에 여러 

농장을 건설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정받는 농업체험여행 명소인 페어 오크스 팜즈(Fair Oaks 

Farms)를 개장하기도 했다. 2004년에 문을 연 페어 오크스 팜즈에는 연간 50만이 넘는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현대식 낙농농장, 돼지농장, 달걀농장, 곡물농장을 

체험한다. 또한 맥클로스키 부부는 낙농 기반 건강웰빙기업인 페어라이프(fairlife)를 설립했으며 현재 이 기업은 

셀렉트 밀크 프로듀서즈와 코카콜라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일반가정을 겨냥한 고단백, 저당, 무유당 우유를 

생산하는 페어라이프는 대중들이 우유를 단순 일반식품으로 보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미국 가정에 가치와 

영양을 전달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매트 맥나이트(MATT MCKNIGHT)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최고운영책임자

매트 맥나이트는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최고운영책임자이다. USDEC에 16년간 재직했으며 미국 유제품 

업계에서 총 25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맥나이트는 최고운영책임자로서 USDEC 미국 본부와 10개 해외 

사무소의 운영을 관장하고, USDEC 운영전략 및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USDEC 직원, 회원, 농장주 -

투자자들에게 전략과 정책이 잘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최고운영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에는 USDEC에서 시장접근, 규제, 업계문제 담당 수석부사장을 맡아 미국과 외국의 정부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유제품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USDEC 재직 전 카길(Cargill), 

랜드오레익스(Land O’ Lakes),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Archer Daniels Midland)에서 유제품 관련 직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또한 동물영양, 낙농농장 확대, 금융서비스, 가축보건 등 다양한 유제품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왔다.

크리스티 사이타마(KRISTI SAITAMA)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담당 팀리더

크리스티 사이타마는 2010년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에 합류했으며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의 이익을 

증대하고 미국 유제품 원료와 관련한 수입, 사용, 혁신을 증진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현재 미국 유단백질 원료의 

영양, 기능, 감각, 공급 측면에서의 이점을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은 사이타마가 서울을 

처음 방문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사이타마는 첫 방문을 통해 한국의 언어, 문화, 음식에 대해 열정을 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학원 재학 당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연세대학교 여름 어학강좌에 참여했으며 워싱턴 

소재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2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USDEC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캘리포니아 아몬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업무를 10년간 이끌었다.

앤드류 설리번(ANDREW SULLIVAN)
후그웨그트(Hoogwegt) 미국법인 상업수출 매니저

앤드류 설리번은 시카고에 본사를 둔 후그웨그트(Hoogwegt) 미국법인의 수출 매니저이며 한국, 일본, 중국, 

파키스탄에서의 사업개발 및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989년  후그웨그트 그룹의 계열사로 설립된  후그웨그트 

미국법인은 전 세계 핵심 제조업체들에게 유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유청제품, 분유, 버터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업무에 주력하기 이전에는 후그웨그트 미국법인의 중동지역 수출 

관리를 담당했으며,  후그웨그트 미국법인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11년간 시카고옵션거래소(Chicago Board of Options 

 Exchange)에서 주식 및 상품 옵션 트레이딩 업무를 수행했다.


